열사병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나 더운날씨에 차안은 애완동물들에게는  오래있기에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몇가지만 잘 지키시면 애완동물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애완동물을 차안에 태우고 여행하는것은 열사병에 걸릴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차를 한 차안에 온도는 화씨150도까지 아주 짧은 시간안에 올라갈수 있습니다.그늘밑에 창문을 다 열어놓아도 만약에 애완동물을 몇분이상 차안에 혼자놔두면 안됩니다. 만약에 잠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쇼핑을 갈떄에 강아지를 차안에 혼자 둔다면 강아지는 흥분을 할수도 있고 차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체온이 더 빨리 올라갈수 있습니다. 차안에서 혼자 강아지는 열사병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환기가 잘 되고 시원한 집에 놔두는것입니다.  만약에 여행이나 휴가로 집을 비우실때에는 강아지호텔이나 전문적으로 강아지를 돌봐주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철에 강아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다면 햇볕이 강한 낮시간보다는 저녁이나 아주 이른 아침시간에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케리어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짐을 실을때에 아주 뜨거운 아스팔트위에 짐을 놔둔다음에 짐을 비행기에 실기때문에 공기가 쉬원한 저녁시간이나 아주 이른 아침시간에 비행기시간을 잡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바깥에 있는 강아지들은 더욱 더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때때로 목줄에 묶인 강아지들은 목줄에 얽혀서 그늘에서 쉬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채 흥분을 해서 열사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강아지를 환기가 잘되는 집안에 깨끗한 물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 열사병이 시작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하면 아주 빠르게 코마나 죽음에 이룰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강아지나 코가 짧은 종의 강아지들은 더욱더 쉽게 열사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고 잇몸에 색깔이 아주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귀나 발등의 부위가 아주 뜨거워지고 빨간색에 잇몸색깔이 아주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이정도까지 오면은 강아지는 아주 묽은 설사를 쌉니다.  뇌가 붓기 시작하고 무의식적으로 발작증상이나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더 시간이 지나면 코마상태에 빠지고 숨을 거치게 쉬는것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열사병에 걸렸다면 막바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까운곳에 동물병원이 없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먼저 몸에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조같은 곳에 얼음물을 채우고 거기에 강아지를 넣으셔야 합니다. 강아지에 체온은 10분마다 재보셔야 합니다. 강아지 온도가 화씨로 103도 정도 되면 욕조에서 꺼내시고 30분동안 10분마다 강아지 체온이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을 내리는 동안 강아지발이나 다리를 비비는것은 강아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열을 내리는 응급조치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뇌가 붓는것을 예방하는것입니다. 이 뇌가 붓는것을 예방하는 치료는 약을 정맥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열사병에 걸려서 살아남는 것은 열사병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열사병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열사병은 아주 빠른시간안에 진전이 되고 열사병에 걸린 강아지를 얼마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끔 열사병에 걸린 강아지를 빠른 시간에 병원에 데리고 가도 회복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기 떄문에 열사병을 예방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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